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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GENERATIONAL FAITH CONNECTION AND GROWTH:  

EPIC THEORY-BASED SMALL GROUP MODEL PROPOSAL 

Ikchang Jin 

 

Dallas Central Methodist Church, Dallas, USA 

 

This study addresses the generational faith gaps and conflicts currently facing 

Korean churches by taking a close look at each generation and proposing a small group 

ministry model grounded in Leonard Sweet’s EPIC theory, which focuses on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s, and Connection. For this purpose, the age groups are categorized 

into four cohorts—1020 (teens and twenties), 3040 (thirties and forties), 5060 (fifties and 

sixties), and 7080 (seventies and eighties)—and their respective social, cultural, and 

faith-related challenges are examined. 

The 1020 generation is highly adept in digital environments and values personal 

meaning and authenticity. Rather than one-way doctrinal teaching, they look for church 

communities that offer hands-on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for active participation. 

The 3040 generation often faces faith crises under the pressures of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making empathetic support and practical assistance from the church and 

older generations especially important. Meanwhile, the 5060 generation must serve as a 

bridge between older and younger members, but they also face the challenge of 

redefining their religious and social identities as they approach retirement. Lastly, the 



7080 generation, which once powered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through prayer and 

dedication, may struggle with feelings of isolation or a disconnect in passing on their 

faith due to generational divides. 

This paper proposes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four EPIC elements—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s, and Connection—to small group ministry, tailored to 

each generation’s context and needs. Through this approach, the diverse generations 

within the church can learn to communicate, respect, and unify, going beyond mere 

doctrinal instruction to form a vibrant faith community that truly resonates in daily life. 

  



국문초록 

 

진 익 창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 달라스, 미국 

 

이 논문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세대 간 신앙 단절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별 특징을 깊이 이해하고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을 토대로 한 소그룹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0대부터 80대

까지 세대를 1020, 3040, 5060, 7080으로 분류하고 각 연령층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과 신앙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젊은 세대인 1020층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개인적 의미와 진정성을 중시

하기에 일방적인 교리 전달보다 실제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신앙 공동체를 요구한

다. 한편 3040세대는 가정과 직장 생활의 압박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기 쉬우며 

교회와 기성세대의 현실적 지원과 공감이 절실하다. 5060세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잇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은퇴와 함께 신앙적·사회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도전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7080세대는 한국 교회 부흥의 산증인이자 

기도의 기둥 역할을 해왔으나 세대 차이로 인해 고립되거나 신앙 전수가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각각의 세대가 처한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경험(Experience)

과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s) 그리고 관계(Connection)를 핵심으로 삼는 

EPIC 이론을 소그룹 사역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소통하고 존중하며 연합함으로써 단순한 교리 학습이나 지

식 전달을 넘어 실제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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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신앙이 단절되어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

이 가속화 되고 있고 중장년층은 바쁜 직장 생활과 가정을 돌보기 위한 책임감으로 

신앙은 뒤로 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박영호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시사하고 있다.“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신앙의 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신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에 세대 간의 관계 속에

서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야 한다.”1 그러나 현대의 사회에서 세대간 관계는 단절되

어 있고 세대 간의 이해와 문화의 차이가 깊어지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성 

세대의 전통적인 신앙과 교육 방법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마주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다. 

이에 따라 레너드 스윗은 현대 문화에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EPIC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찬 교수는 EPIC 이론에 대해 이렇게 

                                                            
1 박영호, 세대를 잇는 신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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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EPIC 이론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신앙을 경험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실천적 모델”2이라고 언급하면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

여 각 세대가 참여하여 신앙의 전수를 만들어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PIC 이론

은 경험 중심적(Experiential) 신앙 활동, 공동체적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 

기반의 신앙 형성(Image-driven), 그리고 연결된 네트워크(Connection-based) 신앙

을 제안하면서 각 세대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각 세대가 연결되어 연합하는 과정으

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세대별 특징과 정체성 그리고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과제를 연구하고 EPIC 이론을 적용하여 세대별 소그룹 운영 모델을 제

안한다. 특별히 10대에서 80대까지 나이별 특징을 파악하여 1020, 3040, 5060, 7080

으로 나누어 각 신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의 방향성을 제시한

다. 또한, 이를 평가하여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시대에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예

측해보고자 한다.  

 

B.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교회 안의 세대별로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양하게 살펴본 후 

EPIC 이론을 실제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0대부터 80대까지 각 연령대가 어떤 환경에서 신앙을 형성해 왔는지 역

사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본 뒤 세대별로 마주하고 있는 대표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EPIC 이론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세대가 공감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그룹 운영 방법과 활동 내용 등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2 김지찬,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앙 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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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프로그램이 실제 전체 교회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

그룹 운영과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다. 

연구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세대가 가지는 특징과 신앙적 

고민을 조사, 분석하는 부분으로 청소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가 지닌 문

화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함께 신앙생활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다. 둘째

는 EPIC 이론을 기반으로 소그룹 모델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소

그룹의 목적과 필요성, 운영 방식, 예배 형태, 그리고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결과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결국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

그룹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핵심 목표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교회가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 전달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대마다 각기 다른 삶의 무대에서 신앙을 쌓아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특히 서로 다른 연령층이 소그룹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

되고 그 안에서 서로 공감과 존중을 경험함으로써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교회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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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 장 

 

세대별 특징과 신앙의 과제 

 

 

A. 1020 세대 

10대와 20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일상에서 경

험하며 성장해온 세대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쏟아지고 개인화되어 가는 문화들을 경

험한 이 세대는 전통적 권위에 메이지 않고 자유로운 자기 표현과 진정성을 중요하

게 생각한다. 동시에 이 세대의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젊은 세대의 신앙은 기성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진정성

이 있는 삶에 대해 관심이 많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 보다 스스로 참여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화 선교 연구원장인 백광훈 원장은 “밀레

니얼 세대는 영적 탕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 이 세대는 

사역보다 관계성, 탁월성보다 진실성, 논리보다 체험, 해답보다 신비, 획일성보다 

다양성, 목적지보다 여정을 중요시한다”3 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교리의 일방적

인 전달과 교육 보다는 진실되게 형성도는 신앙과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3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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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세대는 참여와 진정성과 동시에 전

통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현대

적이고 세련된 예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흥미를 가지는 경향이 보여진다. 이것은 이 세대에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뉴트로’(New-tro)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뉴트로 문화를 같은 맥락

에서 언급한 이민형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새로운(New) 복고(Retro)라는 의미

의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복고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지칭한다”4 또한 교회의 차원

에서는 이 문화를 이렇게 해석한다. “교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비문화로서의 뉴

트로 트렌드가 아니라 옛 것에 관심을 보이는 1020세대들이다. 기독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대적 요소가 가득한 교회나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예배보다 예전이 풍

부한 예배에 더 관심을 보인다”5 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1020세대들이 

어떤 형식이나 권위 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교회의 전통적 

영성과 예전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세대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종교와 멀어져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회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고 더 나아가 무관심으로 흘러가는 현

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무종교인 비율은 72.4% 이고 기독교 청소년

은 13.6%에 불과하다고 한다.6 또한,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로 인해, 이 세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단절된 

경우가 많고 종교 보다는 대중 문화와 대안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영적 문화에 익숙하

                                                            
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2025. 3. 3. 최종 접속]  

5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2025. 3. 3. 최종 접속] 

6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270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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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조사에서는 젊은 개신교인들 절반 가까이 (45.5%) 사주나 타로와 같은 문화

를 경험해 보았다고 한다.7 이러한 현상은 1020세대들이 영적 필요를 해결 하는 방

법을 교회 밖에서 찾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기성 세대의 교회의 모

습을 권위적이고 경직된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성 세대의 교회 문화와 충

돌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쉽게 이탈하는 이 세대는 이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소통 그리고 그들의 세대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1020세대에게 신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개인의 영역을 확

장하되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세대에게 접근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B. 3040 세대 

3040세대는 기성 세대와 MZ 세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이다. 그래서 흔히 

“신세대도 쉰세대도 아닌 낀 세대”8 라고 불린다고 한다. 이 세대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태어나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지켜보며 성장했다. 실제로 3040세대는 절

반 이상이 모태신앙으로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세대이다. 2000

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 주일학교와 청년기를 보냈던 세대이다.9 사회적

으로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경제 성장을 지나 IMF 외환위기의 격변의 시대를 경험했

                                                            
7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527 [2025. 3. 3. 최종 접속] 

8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9 https://www.cricum.com/future/?idx=19206019&bmode=view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527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https://www.cricum.com/future/?idx=19206019&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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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재는 직장에서 핵심적 경제 활동 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 세대

로써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3040세대는 개인의 정체성

이나 신앙의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했던 세대이고 삶의 현장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세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대의 신앙생활은 각 세대들 중 가장 불안하고 약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신앙이 약해졌다는 응답 비율이 

3040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 코로나 동안 신앙 수준 변화10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 참석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이고 교회에 정

착하지 못하고 떠도는“플로팅 크리스천”의 주도층도 3040세대라는 분석이 있다.11 

이 세대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서도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인다. 이들 세대에서 구

원과 영생을 위해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23%로 낮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

                                                            
10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년 6월 10일 발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대상, 202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조사).  

11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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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는 응답이 34%로 더 높게 나타났다.12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갈망 보다 

현재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써의 신앙 생활에 치우

쳐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80%는 과거 혹은 현재 신앙에 회의를 느낀적이 있다고 답했고 현재도 회의 중이다라

는 응답이 44%로 나타났다.13 향후 이들의 신앙 전망을 보았을 때 3040세대의 절반이 

10년 후에도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

다.14 정리해 보면 3040세대는 자신의 신앙에 있어 정체성과 소속감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고 상당수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3040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도전은 삶의 무게와 신앙 사이에서 균

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인 격변의 시대를 지나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젊은 시절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시작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있지만 아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까지 실제적 신앙 경험을 하

기에 삶에 대한 여유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계속되는 경쟁 구도와 끊이

지 않는 업무들, 가정에서의 육아와 동시에 찾아 오는 가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들

이 겹치면서 신앙 생활에는 소극적으로 되기 쉽고 자칫하면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3040 직장인의 68%가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

이 지친다고 응답했고 기혼자의 57%가 육아와 가사로 지친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신

                                                            
12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13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14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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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30%가 응답했다. 

 

 

 

 

 

 

 

  <그

림2> 

3040세대 일상 생활 만족도15 

 

<그림3>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16 

                                                            
15 한국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대상, 2023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16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년 6월 10일 발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대상, 202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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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직장/사회생활/가사/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17 

 

 결국 3040세대의 신앙적 과제는 신앙적 혼란기에 있는 이들이 이 시기를 잘 

넘어가고 성숙한 신앙으로 정착하게 돕는 것이다. 교회와 기성세대가 이 세대를 향

해 이 힘든 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직장과 가정에서 신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도울 수 있고 교

회 차원에서는 3040 세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장을 열어 주

어야 한다. 바쁜 일상에서 소속감을 만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얻어 그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하다.  

 

C. 5060 세대 

5060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세대이다.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사회적 변화의 시대를 몸소 경험했고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신앙

                                                            
17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년 6월 10일 발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대상, 202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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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거나 스스로의 신앙을 재정립했다. 5060세대는 교회의 부흥기를 통해 뜨거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고 현재 교회안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세대가 되었

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자녀를 키워 놓았고 이들 스스로는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생에 대한 성취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5060세대에게 신앙은 삶의 중심이자 인생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도가 높아서 현재 교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9%에 이를 정도로 본인이 속한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18 또한, 교회 내에서 장로와 

권사 등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대

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왔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서

에는 “5060세대에게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19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앙

은 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으며 힘든 현실을 버티게 해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버티며 나아가게 했다. 실제로 이들의 신앙의 동기를 살펴보

면 구원/영생을 위해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라는 응답은 28% 였다.20 다시 말해, 이들 세대는 자신의 삶에서 쌓아온 

신앙의 유산으로 비교적 명확한 신앙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5060세대들

은 인생 속에 신앙이 점점 깊어졌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3040세대와 비교했을 

때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답한 이들이 43%로 “약해졌다”는 응답(20%)의 두 배

를 넘는다는 조사가 있었다.21 이들 세대는 영적인 지구력과 인내를 두루 갖춘 세대

                                                            
18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399 [2025. 3. 3. 최종 접속] 

1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6719 [2025. 3. 3. 최종 접속] 

20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6719 [2025. 3. 3. 최종 접속] 

21 https://www.gawpc.com/post/5060세대-95퍼센트-신앙은-역경을-이기는-힘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39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671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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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 꾸준한 성도들이 많다. 

5060세대가 가지는 신앙의 과제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는 세대

교체와 신앙 전수의 과제이고 두번째는 자신들의 신앙 성숙을 지속하는 과제이다. 

먼저 이들은 한국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하는 세대로써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을 연결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060의 자녀 세대들은 신앙을 떠나 

있거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앙 전수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위기

감을 느낀다. 따라서 5060의 세대는 책임감을 가지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세대는 곧 은퇴시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신앙을 삶의 새로운 단계에서 깊이를 더해 가야 한다. 5060세대

들은 사회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찾아올 수 있는 삶의 공허함이나 정체성의 상실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제 2의 신앙의 성장기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

적 차원에서는 이들이 은퇴 이후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처럼 5060세대에게는 연령별로 각자에게 맞는 사역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

며 신앙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은 교

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변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가질지 고민해야 한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자신의 오랜 신앙 경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혜로 쓰일 수 있도

록 개방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5060세대의 헌신과 영성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된 과제라 할 수 있다.  

 

D. 7080 세대 

7080세대는 한국 전쟁 전후로 출생하여 한국 사회의 격동기를 살아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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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대부분 유년기나 청년기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스러운 사회를 경험했고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희망을 찾은 신앙 1세대이다. 기독교의 경우 이 

세대층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 개종자들도 많지만 1960년대 이후 기독교가 대중화되

면서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 신앙을 갖게 된 이들도 일부 있다. 7080세대의 성도

들은 한국교회의 초창기 부흥과 성장에 직접 기여하거나 그 은혜를 입은 세대로 오

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산 증인들이다. 이제는 대부분이 은퇴하여 여가 시간이 많고 

사회보다는 가족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세대는 현재 한국 사회

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층으로 교회 내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상진 

교수는 “개신교의 경우 30대 이하 전 연령에서 교인 수가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

상은 80%가 증가했다”22 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080세대는 현재 교회를 구성

하는 다수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구가 초고령화로 이어지면서 7080

세대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7080세대 신앙의 특징은 깊은 신앙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랫동

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개인의 신앙 생활 (새벽기도, 성경통독 등)을 꾸준히 이어왔

다. 예배와 교회 모임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뉴시니어층은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으로도 안정되어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교회 참여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준다.23 과거

의 상황보다 건강과 교육 수준이 높은 뉴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70대 전후의 성도들

은 교회의 어른으로 새로운 사역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도 한다. 한편 이들의 신앙은 

보수적이고 교리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

                                                            
22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0096 [2025. 3. 3. 최종 접속] 

23 https://www.christiantoday.us/27319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0096
https://www.christiantoday.us/2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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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세대와 다르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가 깊어진다. 실제로 

많은 7080세대들은 고난의 삶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위안을 삼고 장

례 문화나 병중에서 특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7080세대 성도

들도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재영 교수는 “20대·30대·40대의 성향

과 니즈가 전부 다르듯이 시니어 세대도 마찬가지”24 라며, 현재 교회들이 60세 이

상을 한 범주로 묶어 목양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년층 내에도 연령대별로 다른 고민

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년 세대 역시 세대 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서로 이

해하고 의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들은 교회를 노년기에 가장 좋은 관

계의 터전으로 인식하며 교회 역시 이들의 헌신과 기도를 든든한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동시에 고령 성도들은 육체적 제약과 외로움 등의 문제를 영적 그리고 정서적 

힘써 돌보아야 한다. 

7080세대의 신앙적 과제는 두 세대에 걸친 다리 역할과 노년기 영성의 완성

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이 세대는 자신의 또래 뿐아니라 젊은 세대와 교회 전체를 

품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없지 않다. 산

업화 세대인 노년층에게 밀레니엄 이하 젊은 세대는 때로 무례하고 책임감 없으며 

소비주의적으로 비추어 지고 반대로 젊은 층에게 노년 세대는 권위적이고 융통성 없

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 간 상호 이해의 차이를 좁

히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노년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유산과 지혜를 강요

하기보다는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젊은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젊은 

세대도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하며 배울 점을 찾을 때 세대 간 아름다운 동

행이 가능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노년층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도 그들만

                                                            
24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581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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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적 문화로 고립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둘째, 7080세대 성도 개인의 과제

로 신앙의 완주가 있다. 일평생 지켜온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유종의 미를 거두

는 일은 모든 노년 성도의 바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날로 쇠하여가는 육신과 주

변의 상실감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드는 영성이 필요하다. 교회는 노년목회를 통

해 영적 돌봄과 공동체 연결을 강화함으로 어르신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의미를 잃

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지속적인 심방과 상담을 통해 외로움과 우울감을 돌보아 주

고 연로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자존감과 목

적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가족을 잃거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에

게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며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는 연대감을 심어주

는 것도 과제이다. 이러한 돌봄과 참여가 이루어질 때  7080세대는 교회 안에서 귀

중한 지혜의 원천이자 기도의 기둥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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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소그룹의 이해 

 

 

A. 소그룹의 목적 

소그룹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모임을 의미한다. ‘그룹(group)’이라는 

단어에 ‘작다’는 뜻의 한자 ‘소(小)’가 더해져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나 집단을 뜻한다. 즉, 몇몇 사람이 모여 형성된 작은 공동체를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교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존재한

다. 성경 공부, 속회, 전도팀, 제자훈련, 각 부서 모임 등 교회마다 다양한 소그룹

이 운영되며, 소그룹이 없는 교회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다양한 소그룹들

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소그룹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다. Neal F. McBride는 

소그룹을 “신자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교제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모이

는 모임”25이라고 설명한다. 즉, 신앙 성장, 친교, 봉사, 나눔 등 소그룹의 성격과 

                                                            
25 Neal F. McBrid, 소그룹 인도법 (서울: 네비게이토, 19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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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그 안에서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둘째, 소그룹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소그룹은 대그룹

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집단에 속해 있으며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한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며 이

를 통해 공동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여러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교회의 소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대그룹인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을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신앙 교육과 개인의 신앙 성장의 장이 되며 교회의 

과제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의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물론 소그

룹의 형태나 운영 방식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그룹은 개

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B. 소그룹의 특징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전체와 그 안에 속한 개인의 신앙 성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그룹의 형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제대

로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소그룹의 명칭이

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존재한다고 한다.26 

첫째, 소그룹은 ‘자발적인’ 모임이다. 누군가의 강요로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원해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소그룹은 

‘대면 모임’의 형태를 가진다. 의사소통에는 말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

적 요소도 중요한데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의사소통의 90%가 비언어적인 요소를 포함

                                                            
26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3),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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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때 더 깊은 교류가 가능하다.

셋째, 소그룹은 보통 3명에서 12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이 12명을 넘어

가면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모인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모이는 것은 모임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유지하는 데 중

요하다. 다섯째, 소그룹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모인다.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섯째, 

소그룹은 ‘배움과 발견’을 위한 장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과 생각

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일곱째, 소그룹은 ‘성장’을 목적으

로 하는 모임이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고 변화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처럼 소그룹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운영할 때 궁극적으로 개

인과 공동체 모두가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소그룹은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입곱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더나아가 단순히 모임의 형식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이유

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소그룹이 전체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소그룹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

그룹의 특징을 두 가지 적용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

이다. 소그룹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돕

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전체 그룹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보완하고 협력

하는 기능을 한다. 교회 안에서는 임원회, 속회 모임, 선교회, 성경 공부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존재하며 이들은 신앙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

로 한다. 더불어 교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즉, 교회의 소그룹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운영되는 의

도적인 모임이다. 둘째, 소그룹은 관계 중심의 모임이다. 소그룹의 규모는 보통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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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2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는 단순히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

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앙을 함께 나누는 교회 소그룹일수

록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 소규모로 운영된다. 이성희는 “소그룹은 단순한 성경 공

부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공동체”27 라고 말한다. 실제로 소그룹은 단순히 지

식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또한 소그룹은 내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와도 긴밀

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개인의 신앙적 필요와 고민을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

는 창구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교회 전체가 다룰 수 없는 세부적인 사안을 소그룹에서 

먼저 논의하고 실천하는 기능을 한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를 개별적으로 돌보는 것

은 어렵기 때문에 소그룹이 이러한 역할을 보완하고 교회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그룹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

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모임임을 알 수 있다. 

 

C. 소그룹의 중요성 

소그룹의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볼 때, 소그룹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4월, 전국의 기독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신앙인들은 개인적인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적극성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28 

이처럼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공동체 전체도 함께 성장하지만, 반대로 

                                                            
27 이성희, 미래 목회 대예언 (서울: 도서출판 규장, 1998), 128. 

28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42923&code=61221111&sid1=all [2025년 

3월 4일 최종접속]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42923&code=61221111&sid1=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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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이 정체되거나 약화되면 교회 공동체 역시 활력을 잃을 수 있다. 결국 교회가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이, 소그룹의 중요성은 단순한 실용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 성경적 근거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소그룹 구조가 등장한다. 첫번째로, 구약에서는 공동

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그룹 체제가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

워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했다.29 또한,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선정하여 소그룹 형태로 파견한 사례가 있다.30 이 외에도, 전쟁을 대비해 소

그룹 단위로 부대를 조직하거나31, 재판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리더들을 세

워 역할을 분담한 사례32 등을 통해 소그룹의 구조가 구약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소그룹도 존재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소그룹을 조직하

여 교육을 진행했다.33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 율법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회

                                                            
29 출18:20-22  

30 민13:1-16  

31 삿5:1-11, 대상12:32  

32 역대하19:11  

33 역대하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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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이를 다니며 말씀을 설명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34 이와 더불어, 신앙과 삶

의 회복을 목표로 한 소그룹도 있었다.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형성했고,35 다윗과 그의 뜻을 함께한 사람들 역시 같은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이루었다.36 신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등장

한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가까이 두고 함께 생활하며 가르치셨으며,37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그룹 단위로 파송하셨다.38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소그룹 형태로 모여 신앙을 나누고 공

동체를 이루었다.39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들은 저마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존

재했으며 전체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예식을 주관함으로써 거룩함

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40 또한, 선지자 그룹들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

로 갈 때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며 회복을 돕는 역할을 했다.41 예수님

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의 소그룹으로 운영되었다. 성도들은 자신

의 소유를 서로 나누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돕는 

                                                            
34 느8:8-9   

35 왕하6:14-19  

36 삼상22:1-2, 삼상27:2  

37 마10:1-6, 막3:13-19, 눅6:12-16  

38 마10:1-4, 막3:16-18, 눅6:12-14, 행1:12-13  

39 행1:12-13, 행2:46, 행6:3  

40 레9:1-24, 민18:1-7   

41 사17:12-14, 사27:1-13, 사43:1-7, 렘4:1-4, 렘31:1-14, 렘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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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활동에도 힘쓰며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열정을 기울였다.42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의 성장과 신앙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신학적 근거 

감리교의 신학적 전통 속에서 소그룹은 단순한 교회 내 친교 모임이 아니라 

신앙을 성장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실천적 도구로 자리 잡아 왔

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조직적인 신앙 훈

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속회(Class Meeting)'라는 소그룹 형태를 만들

었다. 웨슬리는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적 책임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

진정한 성화는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다"43 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고 성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그룹이 필수적이

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또한 "혼자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44고 강조하며 신앙 공동체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은 감리교 소그룹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 

신앙적 성장과 실천을 위한 구조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웨슬리는 신앙이 단순한 교리적이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

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웨슬리는 성도들이 서로 신앙을 점검하고, 권면하며,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속회를 조직했다. 속회는 약 10~12명의 성도들이 모여 

신앙과 삶을 나누는 모임으로 단순한 성경 공부를 넘어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

고 실천적인 신앙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웨슬리는 속회가 신앙 성장의 필수적 요소

                                                            
42 행2:47, 행5:42  

43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7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23. 

44 ibid.,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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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성화의 과정 속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며 서로

의 격려와 권면 속에서 성장하게 하신다"45고 기록했다. 즉, 감리교의 신학적 전통에

서는 소그룹이 개인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언급

된다. 

또한, 감리교 신학에서 소그룹은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웨슬리는 기도, 말씀 묵상, 성례전과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와 나눔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필수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웨슬리는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될 때 더욱 풍성해진다"46고 강조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

을 공부하고 신앙을 나누는 것이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

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가르쳤다. 특히, 감리교의 소그룹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모

임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장으로 이해되었다. 

감리교 전통에서 소그룹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웨슬리는 소그룹이 단순히 신앙을 나누는 공간을 넘어 실제적인 선

교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이 삶에

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47라고 주장하며, 속회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실천적 신앙을 강조했다. 초대 감리교회

는 속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그룹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 활동과 선교 사역을 전개

했으며 이는 감리교회의 중요한 사역 모델로 자리 잡았다. 웨슬리는 특히 신앙이 공

                                                            
45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London: Epworth Press, 1952), 49. 

46 John Wesley, Sermon 16: The Means of Grace, i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5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45. 

47 John Wesley, Journal, 1739, i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1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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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적 책임을 동반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

름 받았으며, 그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48고 기록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로 발전했다. 그리스도인

들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구제에 힘썼다. 사도

행전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49고 기록하고 있다. 

웨슬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삶을 감리교 속회에서 구현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초기 

감리교회는 가정 모임을 중심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했다. 웨슬리는 "초

대교회의 영적 부흥은 단순히 대형 예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루어진 작은 모임들에서 시작되었다"50고 말하며 소그룹이 교회 성장의 핵심 요소임

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감리교의 신학적 전통에서 소그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신앙 

성장, 영적 훈련, 은혜의 경험, 그리고 선교적 실천을 위한 핵심적인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웨슬리가 강조한 속회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감리교회 내에서 중요한 신

앙 공동체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신앙을 실천하고 공동체 속에

서 성장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 있다. 소그룹을 통한 신앙 

훈련과 실천이야말로 감리교 신학의 중요한 기초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신

앙 실천이 감리교회의 핵심 가치임을 알 수 있다. 

 

                                                            
48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8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327. 

49 행4:32-35  

50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London: William Bowyer, 176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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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EPIC의 이해 

 

 

A. EPIC 이론 

EPIC 이론은 레너드 스윗 박사51가 제시하는 개념으로 포스트모던 시대를 지

나며 교회가 변화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EPIC은 경험(Experience), 참

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s), 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

고 스윗 박사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현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52 스윗 

박사는 교회가 EPIC 이론의 요소들을 적용해 봄으로 현대 사회와 효과적으로 소통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히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 EPIC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경험(Experience)의 중요성이다. 스윗 박사는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

는 인기있는 음료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들이 스타벅스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는 것이다.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커피향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51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는 미국의 저자, 설교자, 학자다. 드루대학교에서 스텐리. 존스 교수직

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있다. 
52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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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감각을 자극하면서도 결국 하나로 집약되는 커피 체험을 하게 된다.”53 매장에

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음악, 직원들의 편안한 미소등

이 소비자에게 풍성한 경험으로 제공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

는 것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윗 박사는 교회가 신앙을 이론적인 해석이나 교리가 전달

되는 것에 벗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들으며 온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

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54 우

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리와 해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과 

경험을 통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참여(Participation)의 필요성이다. 스윗 박사는 현대의 사람들이 눈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표면적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

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참여하는 것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

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더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55 스윗 박사는 일상에서 가볍게 접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진정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만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타벅스

                                                            
53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50. 

54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5. 

55 Ibid.,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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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브랜드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느끼며 더 나아가 참여하는 기회들을 제공한

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를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브랜

드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는 참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그 공간에서 소통하

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문화에 동참하게 된다. 스윗 박사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

들이 소극적으로 교회와 예배 등을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경험

하고 신앙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

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회중들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56 이 말은 성도들이 예배와 

성례들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몸소 느끼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미지(Images)의 역할이다. 스윗 박사는 말한다. “스타벅스는 매장

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스타벅스 이미지만큼은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다.”57 스타

벅스의 인테리어, 로고, 메뉴판 구성 등은 어느 나라, 어느 매장에 가도 똑같은 이

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매장에 가도 동일한 브랜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스타벅스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윗 박사는 교

회 또한 성도들에게 동일하고 일괄성 있는 이미지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고 말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미지가 반드시 당

신의 영적인 삶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말씀 뿐 아니라 이미지의 

활용이 자리 잡고 있다.”58 신앙이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게 시각적인 부분을 넘어 

                                                            
56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15. 

57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41. 

58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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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넷째, 관계(Connection)의 중요성이다. 스윗 박사는 스타벅스가 단순하게 커

피를 주문하고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커피는 

관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은 경험을 가져다 준다.”59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

한 한 공간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어간다. 사람들은 각자

의 이유로 스타벅스를 찾아 오지만 그 공간 안에서 같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자연

스럽게 연결되고 관계적 경험들이 쌓인다. 스윗 박사는 교회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

과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모임 장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곳, 지역사회의 축제 장

소, 긴급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기지 등의 다역을 감당했다.”60 각자의 신앙은 혼자

만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깊어진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관계

하며 연결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라는 곳은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곳

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이어지고 세워져 가는 관계속에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윗 박사는 교회가 EPIC의 네 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함

으로 성도들이 더욱 깊이 하나님과 경험하고 참여하며 이미지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관계를 통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

                                                            
59 Ibid., 170.  

60 Ibid.,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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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생동감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 더 나아

가 EPIC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1. 경험(Experience): 이성에서 경험으로 

 현대 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얻는 방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

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삶의 의

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교육, 경제, 예술, 심지어 신앙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레너드 스윗은 이러한 현상

을 지적하며,“현대인들은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삶이 무

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스스로 경험하고 싶어한다.”61 고 말한다. 이

는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실제 체험과 감각적 인지가 더 중요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

한다. 

오늘날 경험은 경제와 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과거 소비

자들은 주로 상품의 기능과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는 그 제품

이 제공하는 경험이 더 중요한 구매 동기가 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사

용자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험은 경제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윗 박사

는 이를 현대인들은 “경험이 폭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62고 표현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역시 경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

거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단순한 관람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3D 기술이나 가상 

                                                            
61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7. 

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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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VR)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학습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실습과 체험을 통해 더 깊이 학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다. 레너드 스윗은 이를 두고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보가 경

험으로 포장되어 있기를 바란다. 에듀테인먼트를 원하는 것이다. 그 경험은 극단적

일수록 좋다.”63 고 말하며 오늘날 사람들은 단순한 지식보다는 체험을 통해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경험 중심의 패러다임은 신앙과 예배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과거의 교

회는 주로 교리와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예배

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해졌다. 스윗 박사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교회 전통, 교회사

역자, 교회제도)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이

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 된다. 만남, 바로 경험이 메시지가 

된다.”64 고 말하며 사람들이 전통적 교리나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자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설교와 교리를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윗은 이와 관련해“총체적인 경험은(total experience)은 포스트

모던 예배에 있어서(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표어이다. 새로운 설교 세계의 

설교가들은 설교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전적인 경험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이들은 

Shekhinah(신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경험들은 완전한 감각-청각, 시각, 촉각, 

                                                            
63 Ibid. 

64 Ibid.,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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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각, 후각-의 무장을 한데 묶어 진, 선, 미의 천상의 빛에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찬란한 광채 속으로 이끈다.”65 고 말하

며, 현대 예배는 오감(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을 모두 동원해 하나님과의 만

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스윗 박사는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그것이 우상이 될 위험성

도 경고한다. 그는 “경험은 중독될 뿐만 아니라 우상이 될 수도 있다”66 며, 교회

가 지나치게 감각적 체험에만 집중할 경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지적

한다. 교회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행에 휩쓸린다면 본연의 역할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교회가 ‘유행’으로 전락해서는 안된

다. 치명적인 병, 즉 이 재난은 ‘유행병’ 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유

행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유행병’으로 인해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을 잘못 진단하는 데 있다.”67 교회는 유행을 따

라가려다 진리를 잃는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윗 박사는 “교회

는 유행이 아닌 진리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68 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함

을 강조한다. 

 

2. 참여(Participation): 대리에서 참여로 

오늘날의 사회는 소비자가 단순히 제품이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

                                                            
65 Ibid., 78-79. 

66 Ibid., 81. 

67 Ibid., 83. 

6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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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패션 업계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옷을 구입하는 데

서 그치지 않고 의류의 디자인과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이키의 ‘나이키 바이 유(Nike By You)’69 는 소

비자들이 운동화의 색상, 재료, 패턴을 직접 선택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운동화를 

디자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러한 참여형 모델이 현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이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

니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예를 들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콘텐츠 

수용자를 넘어 콘텐츠 제작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정체성과 가치

를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는 ‘참여’의 중

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활동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그리고 신앙적 영역에서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레너드 스윗은“포스트모던

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관

찰하는 자로서 참여자 만큼이나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작용한

다.”70 라고 말한다. 이들은 단순히 ‘관찰자’로 머물지 않고 세상에 대한 참여자

이자 함께 상호작용하는 자로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형성해간다. 

                                                            
69 https://www.nike.com/nike-by-you [2024년 10월 28일 최종접속] 

70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94. 

https://www.nike.com/nike-by-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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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너드 스윗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변화를 통해 대리 문화

(representative culture)에서 참여 문화(participatory culture)로의 전환이 필요

함을 강조한다. 대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통제를 받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결정 내려 주기를 원하고 요구한다”71는 신념에 기초해 조직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문화는 리더의 지침을 따르는 수동적 태

도를 강조하며 개인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규율에 따른 행동이 중시되었다. 반면, 참

여 문화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하며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싶어한다”72는 점에서 대리 문화와는 상반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참여 문화는 리더십이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리더십

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 있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73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는 조직에 대한 헌신과 공공의 선을 위한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

어지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보다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은 상호작용이 없는 환경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다. 이들은 단순히 소비하고 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원한

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74는 레너드 스윗의 말은 현대 사

                                                            
71 Ibid., 100. 

72 Ibid. 

73 Ibid. 

74 Ibid.,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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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교회 공동체 또한 스윗은 참여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

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회중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직업 목사’와 의자에 앉아 있는 평

신도란 있을 수 없다. 오직 평신도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사만이 존재한다”75는 그의 주장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분된 수동적 구조를 넘어서, 모든 교인이 적극적으로 목회에 참여하는 교회를 지

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포스트모던인은 신앙에서도 더욱 몰입적이고 체험적인 참여

를 원한다. “포스트모던 인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상호 작용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정면으로’ 부딪히는 참여를 원한다. 오순절 교인들은 ‘움직이는 예배’

를 드린다.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춤, 이야기, 소리, 접촉을 통해 하나님

과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움직이는 예배는 상호 작용하는 예식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를 참여로 변형시킨다”76는 스윗의 말은 현대 예배 형태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 형식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설교 역시 일방적 전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회중들과 마이크를 공

유하면서 함께 설교를 만들어 나가라. 아니면 회중들로 하여금 당신이 시작한 문장

을 마무리 하도록 하라. 그들이 문장을 마무리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다”77라고 제안하며 회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는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회중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능동적

                                                            
75 Ibid., 115. 

76 Ibid., 115. 

77 Ibid.,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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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레너드 스윗이 제안하

는 참여 문화는 현대 교회가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

용한다. 이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닌 신앙과 삶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주체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교회는 이를 반영해 참여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3. 이미지(Image): 문자에서 이미지로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시각적 요소와 이미지 

중심의 소통 방식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로 변모했다. 메타버스, 인공지

능,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은 사람들이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통적인 문자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이미지와 은유를 통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시각적 브랜드를 통해 정체성을 강화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또한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시각적 감각을 통한 소통에 익숙해졌

고, 결과적으로 이미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는 단순히 전통적인 

언어와 이성에 의존하던 방식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사회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신앙과 영성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한다. 

 레너드 스윗 교수는 포스트모던 문화가 추구하는 이미지 중심의 특성을 강조

하며,“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한다. 현대 세계는 언어에 근거를 두었다.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을 창조하려고 했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비논리적이라고 여기고 배제했다.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미디어에게 빼앗겨버린 교회는 이제 이야기와 은유가 



 

 

36 

영적 핵심에 놓인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다.”78고 진단한다. 이는 교회가 기존의 이

성적이며 지적인 신앙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은유와 이야기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명제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레

너드 스윗은 “명제는 포스트모던인들의 귀에서 사라져가지만, 대신 그들은 은유를 

듣게 될 것이다.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79라고 설명하며 언어의 제한

을 넘어선 이미지와 은유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이미지와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

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레너드 스윗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독교가 

“최대의 상표가 ‘교유한 이야기들’이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이미지

와 이야기들이라면 기독교는 가장 거대한 상표가 되어야 한다. 헐리우드가 아닌 교

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미지 공장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미지,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

님의 형상이다”80라고 주장한다.  

 레너드 스윗은 또한 문자적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미지는 그 모호함 때

문에 더욱 심오한 사고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그는“무언가를 은유로 인

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리에 접근할 때”81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어 “이

                                                            
78 Ibid., 133. 

79 Ibid., 134. 

80 Ibid. 

81 Ibid.,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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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장점이면서 약점인 모호함”82을 강조한다. 이 모호함이 바로 이미지가 지닌 

상징적 가치와 영적인 깊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며 교회가 이미지의 

상징성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아직 언어 중심의 전통에 얽매여 있다. 레너드 스윗은 “교회

는 새로운 영상 테크놀로지 시대 한가운데 살면서도 인쇄에 붙들린 채로 남아 있

다. 그 때문에 시(詩)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83고 말하

며 교회가 미디어와 영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는 교회가 

은유와 이미지를 통해 신앙을 표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이미지에 대한 추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 

정신 깊숙이 자리한 본능적 활동이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통해 생각을 만들고 은유

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이미지 추구는 포스트모던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 자체가 지니는 특별한 활동이다. 인간의 정신은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 

은유는 실재를 창조한다. 은유는 사고와 행동을 구성한다.”84라는 스윗의 언급은 

은유와 이미지가 인간 내면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교회 예배

와 신앙 교육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배는 은유와 이미지를 통해 그

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예

배를 통해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은유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삶을 변화시킨

다”85고 말하며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인간 영(spirit)을 변화시키는 과정임

                                                            
82 Ibid. 

83 Ibid., 139. 

84 Ibid., 140. 

8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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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다. “예배는 스타일이 아닌 영(spirit)의 문제”86라는 그의 설명은 형식

적 예배에서 벗어나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예배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EPIC교회의 지향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도전에 대해 레

너드 스윗은 교회가 “EPIC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회중들로 하

여금 대중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건전한 이

미지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87라고 설명한다. 이는 교회가 상업적인 이미지를 넘

어 영적 성장을 돕는 건전한 이미지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 이미지의 영향

력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도 강력하다. 레너드 스윗은 “말은 우리

에게 상처를 입힌다. 말은 몸을 쏘는 것 이상의 해를 끼칠 수 있다. 나쁜 말은 영혼

을 파괴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지가 기본적인 의사 소통 

매체가 되어 글을 대신하고 있다. 말이 삶을 더럽힐 수 있다면, 이미지는 우리를 더

럽히고 타락시키는데 있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88라고 경고하며 교회가 이

미지를 단순히 시각적 도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매체

로 다뤄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레너드 스윗의 주장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교회가 이미지와 은

유의 힘을 통해 신앙을 보다 깊이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영적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는 이제 이미지와 은유의 시대에 발맞추어 영적

인 메시지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가장 큰 이미지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

화해야 한다. 

                                                            
86 Ibid., 142. 

87 Ibid., 147. 

88 Ibid.,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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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Connection): 개인에서 공동체로 

 오늘날 사회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점차 연결성과 공동

체성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온라인 공

간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했고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 존

재와 공동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변화로 이어졌다.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이

러한 연결성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혁명

과 정보화로 인해 '연결'과 '공동체'라는 개념이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온

라인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개개인을 고립된 존재가 아닌 광범위한 네트워크 안에

서 연결된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변화시키며 개인과 공동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레너드 스윗은 현대인의 이러한 관계망을“연결(connected)과 

공동체(community)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며 이 두 단어가 ‘연결공동체

(connexity)’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융합되었다”89라고 설명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는 그의 주장은 현대

인이 개인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소속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레너드 스윗은 또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체성이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닌 

이웃과 도덕, 영적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EPIC 모델의 C

가 '공동체'보다는 '관계성(connectedness)'을 뜻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개별적 자아의 정체성은 상호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

장한다.90 이에 따라 그는 “포스트모던의 ‘나’는 ‘존재’하기 위해 ‘우리’를 

                                                            
89 Ibid., 163. 

90 Ibid.,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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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91고 단언하며 포스트모던 문화의 핵심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을 찾는다

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써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관계의 형성을 강조한다. 교회는 단순히 구성원들

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이 풍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네

트워크 속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교회

는 ‘관계’와 ‘관계성’의 개념을 포스트모던 상황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발전시켜

야 한다”92고 말하며 특히 차이를 만들어내는 관계의 다양성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레너드 스윗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예수님이 설교, 가르침, 치유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사회

적 그리고 영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그는 “목회자는 치유의 역할을 향

상시키고, 설교나 가르침에 들이는 노력만큼 치유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93고 

주장하며,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세 요소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고 보며 교회의 목회와 사역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역설한다. 

 레너드 스윗은 궁극적으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

성과 교회의 역할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

고 있어야 할 대상”94이라는 그의 말처럼 교회는 관계를 통해 신앙적이고 영적인 공

                                                            
91 Ibid., 170. 

92 Ibid., 173. 

93 Ibid., 173-174. 

94 Ibid.,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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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순한 교리나 텍스트로

서 전달하기보다는 “떡과 포도주처럼 이 땅에서 맛보고,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이미지”95로 제시하여, 현대인이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공동체적 경험과 

연결시키는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앙의 본질과 공동체적 경험을 함께 추구

해야 한다. 

 

  

                                                            
95 Ibid.,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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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세대별 EPIC 소그룹 적용: 뉴욕한인교회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사례 

 

 

A. 102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본 연구의 적용은 지난 6년간 뉴욕한인교회(약 300명 규모) 교육부에서 약 

15명 내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 소

그룹 사역은 현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신앙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PIC 

이론(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을 적용한 예배 및 활동 프로

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교회 교육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

동적 학습을 지양하고 능동적 참여와 다감각적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의 핵심 가

치가 교리적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삶의 맥락 안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설교 시간에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

록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성경 속 인물을 형상화한 인형이나 관련 

그림 자료를 직접 보거나 만지면서 말씀의 내용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이는 EPIC 이론의 첫 번째 요소인 ‘경험(Experience)’을 촉진하기 위한 접

근으로 오감을 자극하여 추상적인 신앙 개념을 구체적이고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시각 자료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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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미지(Image)’ 요소를 통해 복잡한 신앙 개념을 시각화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5>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교 

 

 배경이 되는 부직포 색깔을 여러가지로 도안한 후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

물 혹은 상황들에 대한 교구들을 활용하여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아이들이 

직접 교구를 만져보고 배경이 되는 부분에 옮겨도 보면서 직접 말씀을 경험하는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러가지 이미지의 교구들로 아이들이 성경 말

씀을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이미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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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내용을 좀더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 측면에서는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만들기나 체험학습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였

다. 예를 들어, ‘창조 이야기’ 설교 이후에는 동물원에 방문하여 동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체험하고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지역 사회에 있는 공원들의 

나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함께 하는 등 말씀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EPIC 이론 중 ‘참여(Participation)’의 중요

성을 반영한 것으로 아이들이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활동을 주도하고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후에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각자 

느낀 점이나 배운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감도 강화되었다. 

 

 

<그림6> 창조 이야기 설교 이후 동물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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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지역 공원과 협력하여 나무 돌보기 체험학습 

 

 이때 형성된 공동체적 유대감은 EPIC 이론의 마지막 요소인 ‘연결

(Connection)’을 기반으로 심화되었다. 뉴욕한인교회의 교육부 소그룹은 소수 인원

(15명 내외)이었기에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았으며 서로의 성향이나 관심사를 세밀

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주중에도 

신앙적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함께 경험한 활동

을 온라인상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추가 학습이나 피드백을 진행함

으로써 신앙 경험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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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러한 소그룹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활동 계획의 유연

성과 지속적인 개선이다. 시즌별 혹은 아이들의 연령별 요구에 맞추어 교구나 영상 

자료를 재구성하고 부모와 교사 간 긴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 매주 프로그램을 보

완하였다. 특히 활동 후에 관찰된 아이들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다음 주차 기획에 반

영함으로써 반복 학습의 단순화나 흥미 저하를 최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삶 속에서 적용하고 공동체와 함

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뉴욕한인교회 교육부의 6년간 소그룹 사역은 EPIC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

가될 수 있다. 예배와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운데 교구와 영상 자료를 통해 

감각적 체험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교리 중심의 수업

이 아닌 실제적 신앙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소그룹 내 관계 형성을 지속

적으로 추구하여, 아이들이 교회를 단순히‘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

는 공동체’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기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다른 교회나 교육 기관에서 EPIC 이론을 활용한 소그룹 모델을 도입할 때 유용한 실

천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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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04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본 연구자가 지난해부터 달라스 중앙감리교회(현재 약 1,000명의 교인 중 청장

년 250명 규모)에서 새롭게 적용한 소그룹 모델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모임보다 

가정과 교회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회의 소그룹(속

회)은 총 23개로 구성되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속회 안에 포함되도록 편

성하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각각

의 신앙적·연령별 요구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신앙 성장을 촉

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림8> 청장년 속회 광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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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그룹 모델은 부모들이 온전히 나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

법을 마련하고 있다. 교회는 정기 속회 모임마다 식사를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에

서 자연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부모들이 말씀과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 차일드 케어는 본 교회의 5060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신앙 공동체 내

에서 세대 간의 교류도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교회 활동의 부담을 덜고 속회 나눔과 예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림9> 교회 차원의 식사 제공 및 차일드 케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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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회 운영의 핵심은 ‘나눔’에 있다. 각 모임에서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눈 후 자연스럽게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EPIC 이론 중 

‘경험(Experience)’과 ‘참여(Participation)’를 동시에 실천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찬양과 말씀을 토대로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상과 신앙을 서로 연결시켜 

나누도록 함으로써 교리적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와 성장을 지향

한다. 이러한 나눔은 청장년층 특유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단절될 수 있는 신앙

적 고민을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의 차일드 케어 구조는 EPIC 이론의 ‘연결

(Connection)’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넘어 5060 

성도들이 돌봄과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기능하

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 내 세대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 영적·정서적 재충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세대 간 협

력 구조는 단순히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교회가 ‘함께 자라나는 가족 공동체’라

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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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속회 진행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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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적용하고 있는 소그룹(속회) 모델은 청장년층의 현실

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EPIC 이론의 가치(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를 교회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신앙적 몰입과 세대 간 유대감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

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예배 참석 인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신앙 공동체로서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C. 506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5060세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소그룹 모델은 

같은 연령대(장년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선교회’ 중심의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선교회는 교회 내에서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봉사와 섬김을 활성화하며 지

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소그룹과 구별된다. 특히 5060세대는 오랜 삶의 경험과 신앙적 성숙

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에 선교회를 통

해 구체적인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교회는 5060 세대 내에서도 비슷한 연령 혹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룹들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그룹에서는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과 신앙 이야기

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마주한 도전과 변화 그리고 그와 함께해 온 신앙의 발자취를 함께 되짚는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연대감은 이후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선교회는 본격적인 사역 기획 및 실천을 

진행한다. 각 그룹은 교회 차원의 행사나 외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봉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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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하여 자신들의 은사와 관심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 아이디

어를 구상한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독거노인 지원, 청소년 대상 무료 학습 지

원, 교회 시설 관리 봉사 등, 교회 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 프로젝트가 

선교회별로 기획될 수 있다. 이후 실제로 각 그룹이 배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

과와 과정을 서로 공유하며 피드백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다음 봉사 기획의 질적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이 사역 속에서 느낀 보람과 배움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5060세대 소그룹 모델인 선교회는 ‘장년부 특유의 풍

부한 경험과 신앙의 성숙’을 교회와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확장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같은 또래끼리의 깊이 있는 교제와 공감대를 통해 관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이후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봉사와 선교 활동을 기획·실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한층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모델은 5060

세대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세대 간 협력을 통한 교회의 전체적 균형 발

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D. 708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7080세대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평생대학은 어르신

들의 신앙과 실생활을 연계하며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델이다. 

주된 목적은 영적 돌봄과 취미·교제 활동을 병행하여 어르신들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평생대학의 모든 모임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된다. 예배에는 함께 찬송

가를 부르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 된다. 이어지는 세미나 시간

에는 건강 관리, 가정과 노년의 역할, 영적 성장 등에 관한 주제들의 세미나가 제공



 

 

53 

되어 어르신들이 신앙을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배와 세미나 후에는 식사를 함께하며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눈 뒤 다양한 

취미 클래스로 이동한다. 음악, 카카오톡 사용법, 영어회화, 라인댄스, 탁구, 골프, 

서예, 건강클럽, 종이공예, 성경공부 등으로 구성된 클래스들은 7080세대가 능동적

으로 참여(Participation)하고 클래스에 참여하여 배움을 얻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서예 클래스에서는 성경 말씀을 서예로 표현하

며 영적 묵상을 심화할 수 있고 라인댄스 클래스에서는 찬양 음악과 함께 신체를 움

직여 건강과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배우기 클래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교회 공동체 및 가족들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실질적 도움을 준다. 

이러한 소그룹 구조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연결(Connection)’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각 취미 클래

스별로 소그룹 분위기가 형성되며 같은 관심사와 유사한 배경을 가진 어르신들이 자

연스럽게 친밀감을 쌓게 된다. 건강클럽의 경우 운동 후에 신앙적 깨달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카카오톡 클래스에서 

습득한 디지털 소통 능력은 다른 세대(자녀·손주)와의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온라인상에서 중보 기도나 교회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7080

세대는 ‘교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해진

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의 평생대학 모델은 예배와 세미나, 식사, 다양한 취미 

클래스를 결합하여 7080세대의 신앙 생황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역

할을 찾도록 돕고 있다. 어르신들이 단순히 수혜자가 아닌 삶과 신앙을 통합해 나가

는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교회 공동체는 이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세대 

간 조화를 이루고 폭넓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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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평생대학 안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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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각 세대별 EPIC 소그룹 평가  

EPIC 이론(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을 기반으로 한 

소그룹 운영은 세대별 신앙적 필요와 삶의 배경을 고려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신

앙을 경험하는 방식과 공동체 내 역할이 세대마다 다르므로 각 연령층에 맞는 접근 

방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신앙 성장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모든 

세대에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

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020세대는 신앙을 개념적으로 배우기보다 직접 체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교리 중심의 교육보다는 감각적인 요소가 포함된 예배, 신앙을 활용한 창작 활동, 

미디어 기반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다. 토론형 성경 공부와 실천적 신앙 활동을 통해 

이들이 교회의 수동적 참석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

나 경험과 참여 중심의 접근이 지나치면 신앙이 감성적 이벤트에 머물 가능성이 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험적 요소 속에서도 성경적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단기적 감동이 아닌 지속적인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3040세대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책임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한다. 이들에게는 신앙을 삶의 문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

하다.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도전과 성경적 원리를 연결하는 묵상, 부부 혹은 부모 

모임을 통한 신앙 나눔, 실생활과 연결된 신앙 실천 활동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들

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신앙 공동체를 원하므로 소그룹 내에서도 온라인 

기반의 신앙 나눔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다만, 신앙보다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 신앙적 나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문제 해결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워크숍과 컨설팅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56 

5060세대는 신앙을 보다 깊이 성찰하고, 공동체 속에서 신앙적 경험을 나누

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단순한 성경 공부보다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하

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는 "신앙 이야기 나누기"가 효과적이다. 또한, 이들은 신

앙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소그룹 내에서 교회 및 지역사회를 위

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새로운 방식

의 접근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신앙 활동과 새로운 형식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방식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점진

적으로 변화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7080세대는 신앙과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신앙을 더욱 깊이 있는 형태로 실천

하기를 원한다. 이들에게는 예배와 세미나를 결합한 신앙적 배움의 장이 필요하며 

취미와 신앙을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서예로 

표현하거나, 찬양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활동, 디지털 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가족 

및 교회 공동체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세대는 새로운 기술이

나 접근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방식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젊은 세대와의 멘토링 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신앙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EPIC 소그룹 모델은 신앙을 보다 생동감 있게 경험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감각적 경험과 시각적 요소에만 의존할 경우 신앙의 본질적 

깊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험적 요소를 단순한 활동이 아

니라 신앙적 성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계하고, 성경적 토대 위에서 신앙을 실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세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유

연하게 적용하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신앙이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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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I 장 

 

결   론 

 

 

 

본 연구는 한인 교회 안에서 세대별 신앙 형성을 돕고 세대 간의 단절을 극

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EPIC 이론을 제안하며 뉴욕한인교회와 달라스 중앙감리

교회 상황에 소그룹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EPIC 이론은 경험(Experience), 참여

(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요인을 통해 세대별 

특징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돕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교회 사역에서 단순히 교리와 지식을 전

달하는 방식을 넘어 각 세대가 신앙을 몸소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살아 있는 공동체

로 거듭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1020 세대의 신앙 형성에는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새로운 트렌드와 소통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EPIC 이론을 이 세대에게 적용하면 교회는 직접적인 체험과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미지를 활용한 교육과 예배 콘텐츠로 이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동시

에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소그룹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가볍게 교회에 발을 들이고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활발히 소통하도

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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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세대는 가정과 직장에서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에 놓여 있기에 신

앙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는 데 관심이 높다. EPIC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과 참여를 

중시하는 사역을 제공하면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생

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신앙 훈련이나 실천적 활동(봉사, 나눔 등)을 제안함으로 교

회 안과 밖에서 한층 몰입도 높은 공동체 경험을 누리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를 통

해 3040 세대는 교회에서 받은 영적 에너지를 가정과 사회로 확장하며 성숙한 신앙

인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다. 

5060 세대는 한국 교회의 든든한 허리로 오랜 신앙 경험과 헌신을 통해 공동

체를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 EPIC 이론을 적용하는 핵심

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세대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이 지닌 풍부한 

신앙적 자산은 젊은 세대에게 귀한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회는 이 멘

토링 과정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세대와 연결점을 찾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7080 세대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살아 있는 증인들로 신앙의 깊이

를 보여주는 세대다. EPIC 이론이 제안하는 이미지와 관계의 요소는 특히 이들 세대

의 영적 유산을 타 세대와 공유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사진과 영상으로 기

록된 간증, 예배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젊은 세대가 7080 세대의 진솔한 

삶과 신앙을 간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존

중과 이해는 교회 전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세대별 소그룹 자체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대 간 소그룹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때 교회 공동체는 한층 더 견고해진다. 특정 세대끼리만 모이는 모임

을 넘어서 서로 다른 연령층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호 학습하는 과정을 마

련해야 한다. 가령 1020 세대가 젊은 시각을 제공하고 5060·7080 세대가 삶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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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풍부한 지혜를 나누는‘통합 세대 소그룹’을 기획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류는 

각 세대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회의 사역 전반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EPIC 이론을 통해 세대별 특징을 세밀하게 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

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성장한다’는 교회의 공통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본 연

구는 강조한다. 교회는 EPIC 이론의 경험·참여·이미지·관계를 토대로 공동체 내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세대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야 한다. 그리할 때 세대별 소그룹이 각자 필요한 신앙적 가치를 누릴 뿐 아니라 서

로 연결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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